
군산개복동화재참사현장을 여성인권 기억공간으로!

1. 군산개복동 기억/기록 공간마련의 필요성

2000년 군산대명동, 2002년 군산개복동화재참사로 인한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을 바
탕으로 2004년 성매매관련법이 제정되어 우리사회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
별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
원을 통해 진정으로 민주적인 탈성매매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한걸음 전진되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 나갔다. 
한국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에 전시성노예제 문제를 알
려나가고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
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박물관이다. 나아가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알리고, ‘여성, 인권, 평화’를 향한 현재의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미래세
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전하는 교육공간이다. 초국적 시민 연대의 통로, 미래세대 교
육의 장, 기억과 기록의 국제 플랫폼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군산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은 ‘안전성 진단’과 이후 ‘여성인권센터 건립을 추진
하겠다’는 행정을 믿고 건물을 철거한 이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등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평화/인권활동가들이 한국의 
활동가/ 당사자들과 연대하고 결의를 다지는 현장이 방치되어 있음에 다들 안타까움
을 넘어서서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분노하고 있
다.
전국의 여성/인권활동가와 시민, 전세계에서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성착취
/인신매매반대를 목소리 높여 외치는 공감과 연대의 장,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성평등한 교육의 장, 기억과 기록의 플래폼이 될수 있도록 군산개복동에 ‘여성/인권
미래/성평등센터 가 건립추진되어야 한다.  
현장이 역사이고 역사를 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음을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
한다.

참고 

1. 군산개복동기억공간추진위원회 경과 및 추진활동

◦2000년 9월 19일 군산시대명동화재, 성매매여성5명 감금된 채 사망



◦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대가, 아방궁’ 화재, 14명의 여성 사망

◦ 매년, 1월과 9월에 추모행사를 진행해 옴

◦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제정 

◦ 2005년 전북여성인권센터 주최의‘민들레순례단’ 활동

◦ 2006년 ~  9월 군산 개복동과 대명동 화재참사 지역 순례하는 ‘민들레순례단’ 순례 및 추모행사

◦ 2013년 2월 25일 개복동성매매업소 화재건물 철거에 대응하여 추모제 진행

◦ 2013년 3월 군산시에 의해 건물 완전 철거

◦ 2013년 4월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 건물을 여성인권과 교육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

한 ‘군산개복동여성인권센터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및 기자회견

◦ 2013년 5월 군산시장 면담 

◦ 2013년 6월 군산시 주최 개복동 화재 공간 향후 방안에 대한 간담회 참석 

◦ 2013년 6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면담

◦ 2013년 7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관람 

◦ 2013년 9월  군산개복동여성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민들레순례단 

               김관영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및 전라북도 국회의원 면담 

◦ 2013년 10월  군산개복동여성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015년 5월  ‘개복동 2002 기억. 나비자리’ 조형물(개복동 화재 추모 상징 조형물) 제작 및 군산산

돌갤러리 전시 시작 

◦ 2016년 9월 ‘개복동2002 기억’ 전시, 군산개복동기억공간추진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17년 9월  ‘개복동 2002 기억’ 두 번째 전시 

◦ 2018년 9월  민들레순례단 및 ‘개복동 2002 기억’ 세번째 전시 

◦ 2019년 9월 민들레순례단 및 ‘개복동 2002 기억. 기록전시 그후 17년을 잇다’ 개최

2. 군산시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전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2014년부터 전주시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와 함께 선미촌을 단계

적으로 폐쇄하는 정책으로 문화재생 방식을 도입하였고 업소 5곳을 매입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공

공시설( 업사이클센터, 예술가운영독립서점, 복합문화공간, 선미촌 기억공간,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플랫폼/선미촌아카이브전시관 등)로 활용하고 있음. 선미촌 일대를 ‘여성인권과 예술의 거리’로 문

화재생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하기 위한 모델링이 되어 각 지지체, 의회, 시민단체, 도

시재생 관련 단체 등의 방문이 이어져 옴 (2014년부터 140여회 2,500여명)

◦ 충남 아산시는 성매매집결지 장미마을을 일대를 매입하여 여성친화형 문화재생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으로 채택되어 여성친화공간으로 조성 중

◦ 2013년 개복동 화재 건물이 철거되고  잔디밭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잡풀



이 우거져 있으면서 방치 된 상태임  

◦ 2006년 민들레순례단의 시작과 함께  매년 전국의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 해외단체나 개인들의 

개복동 화재 장소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개복동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개복동 화재참사 장소는 여성인권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음. 

◦ 화재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담아 치유와 회복, 여성인권과 시민교육의 거점/상징공간이 되는 기

억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개복동 여성인권센터 (가) 건립 제안 

▶ 위치 : 개복동성매매화재참사지역(군산시 개복동 17, 17-1)

▶ 규모 : 363㎡(110평) (개복동 전시관66㎡, 교육실132㎡, 사무실66㎡, 세미나실 66㎡, 야외공간 33

㎡등)

▶ 공간구성 : 개복동성매매화재참사 관련 자료전시 및 추모공간, 여성인권 교육장, 운영 공간, 지역사

회 공유 공간

참조 사례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서울시 소재)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 전쟁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박물관으로 초국적 시민 연대의 통로, 미

래세대 교육의 장, 기억과 기록의 국제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개글 중)

<요청사항>

2014년 6.4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개복동여성인권센터건립 정책질의를 통해 답변을 공
개 하기도 했다. 당시 군산시장, 군산시의원 입후보자들에게 군산개복동인권센터 건립
의사와 예산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예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할 의사를 확인하였다. 질의결과, 총 48명의 입후보자 중 5명의 후보자가 답을 
했으며, 43명은 무응답 하였다. 답변 결과 전원이 건립추진에 찬성하였고, 예산확보에 
공동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행동과 후속과정이 없이 방치되
어있다. 군산개복동 화재참사의 역사는 단순히 군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지구적
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연대하는 장이므로 전라북도가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도지사후보들은 이 문
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여성인권의 기억과 기
록,가치보존등의 관점을 가지고 추진에 대한 답변과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